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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소진과 정신건강: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정명선
중부대학교 상담심리교육전공

Childcare Teachers’ Burnout and Mental Health
: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Myung-Sun Chung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Joongb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보호요인에 관해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소진과 정신건강 간 관계를
검토하고, 동시에 이들 관계를 완충할 수 있는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229명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소진, 정신건강, 자기자비를 포함하는 자기보고식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
해서는 SPSS용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 결혼상태, 학력, 근무년수, 일평균
근무시간)을 통제한 다음 동시입력 방식의 조절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확인된 조절효과는 전통적인 단순회귀선
검증 및 Johnson-Neyman 기법의 유의영역을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 첫째, 보육교사
에게 있어서 소진의 증가는 정신건강 문제의 증가로 이어졌다. 둘째, 자기자비는 보육교사의 소진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
를 조절하였다. 특히 자기자비는 소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문제의 감소를 가져옴으로써 조절효과의 패턴 중에
서 보호적 역할로 기능하였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정신건강 개입을 위해 소진의 위험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기자
비라는 새로운 조절인자이자 개인 보호요인을 탐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burnout and mental health
in childcare teachers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protective factors, and to consider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that could buff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factors. A sample of 229
childcare teachers completed a self-reported battery of questions that included measures of burnout, 
mental health, and self-compassion. For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through the simultaneous-entry method was performed after correcting f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marital status, level of education, years of teaching service, and average working hours per day)
using the PROCESS macro for SPSS. In addition, the identified moderating effect was probed in-depth 
using a traditional simple slope test and the Johnson-Neyman technique for regions of significance. First,
results indicated that the increase in burnout was linked to an increase in mental health problems. 
Second, self-compassion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burnout and mental health. Specifically, 
self-compassion played a protective role by reducing the degree of mental health problems despite 
increased burnout. The study is meaningful in both the awareness of the menace of burnout and the 
discovery of a new moderator and individual protective factor, namely self-compassion which could be 
useful for interventions targeting the mental health of childcare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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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인적이고 포괄적 방향으로 교육목적이 변화하면서 
유아교육기관의 질 높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더불
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기대되는 역할 
범위 역시 점점 확대되어 왔다[1]. 특히 보육교사는 그 어
느 나이대의 교육대상보다 밀착된 관계로 오랜 시간을 
영유아와 생활해야 하므로 육체적·정신적 노동까지 함께 
수반한다[1,2]. 영유아의 입장에서는 연령상 인지·정서·
신체 발달에 있어 가장 큰 조력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
서, 주양육자의 입장에서는 최초의 교육투자가 시작되는 
시기라는 점에서[3], 양면적으로 교사에 대한 요구와 의
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보육교사는 단순 보호차원
을 넘어 양육자, 의사소통자, 교수자, 평가 및 기록자로서
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은 물론, 가정교육과 앞으
로의 초등교육을 매개하는[4] 상호관련성 있는 축적된 교
육이 될 수 있도록 역할에서의 질적 변모까지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직무요구의 양적·질적 심화는 정서적 고갈(emotional 
exhaustion), 비인간화(depersonalization), 개인성취
감 결여(lack of personal accomplishment)의 증상으
로[5] 정의될 수 있는 소진(burnout)의 대표적 발생기제
로 제시되고 있다[6]. 간단히 말해, 탈진으로도 불리는 
것처럼 소진은 심리적으로 고갈된 쇠약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8시
간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 사용이 보장되었음에도 보
육교사 48%가 휴게시간 없이 9시간 근무로 응답한 실태
조사 결과는[7] 직무요구에 비례하지 못하는 지원을 증명
하며 보육교사의 소진을 보고한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소진의 의미나 현 근무환경에서 짐작할 수 있
듯이, 소진은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달리 교사는 소진과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문제에 취약한 직업군으로 이미 부상했고[8], 소
진은 신체적 건강을 해치기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의 정
신건강(mental health) 문제로 발현된다. 예컨대, 인간 
부적응의 잣대인 불안과 우울뿐만 아니라 분노, 죄의식, 
두려움, 불만, 비관, 무기력 등과 같은 정신건강의 적신호
를 나타낸다[9]. 이는 또한 교사의 결근, 나아가 이직으로 
연계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10], 조직효율성 측면
에서는 기관 및 당사자의 상당한 부담과 비생산적 기간
을 필수적으로 동반하고[11], 교육적인 면에서는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도록 한다[3,12]. 교사 개인뿐만 아니
라 교육체계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소진에서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경로를 조절하여 일종의 완충제로 기능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보호요인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다방면으로 연구된 것은 자존감(self-esteem)
으로 100년 이상의 연구역사를[13] 바탕으로 현재까지
도 이의 긍정적 효과와 심리적 이점이 강조되고 있다
[14]. 이와 연계해서 교사라는 대상에서 보았을 때에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나 교사효능감(teacher 
efficacy)을 제시할 수 있다[15]. 그러나 이는 교사의 정
신건강 이전에 교수·학습 관련 포괄적 교육장면에서 교
사에게 요구되는 전통적 변인으로[3], 본 연구는 교사 개
인, 즉 ‘자기(self)’와 관련한 또 다른 보호요인으로 관심
을 확장하였다. 

최근 심리학 및 인접 분야에서는 심신의 건강에 기여
하며 특히 정신건강을 위한 조절인자로 자기자비
(self-compassion)가 제안되고 있다[14]. 이는 긍정심
리와 동서양 심리학이 함께 주목하고 있는 심리적 구인
으로, 그간 연구들에서 밝혀진 자존감이나 효능감에서 보
일 수 있는 자기왜곡(self-distortion)[16]이나 흔히 나
르시시즘(narcissism)으로 불리는 과도한 자기애[17,18]
와 같은 부작용 없이, 자신을 보다 건강하게 수용하게 하
므로 새로운 보완책이 될 수 있다[14]. 자기자비란 자기
평가에서 오는 자신의 한계와 부정적 측면을 인식하되, 
고통스럽거나 미흡하고 실패한 상황에서 자기비판보다는 
자신에 대한 사려 깊은 친절과 이해의 발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19].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도 동
등하게 열려있는 개념이며[18], 교사집단의 경우 삶과 교
육장면에서 본인 또는 학습자 등의 타인을 용서하지 못
하는 데서 발생 가능한 우울을 자기자비가 조절하는 것
으로[14] 밝혀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자기자비는 고통스
러운 경험을 회피하지 않고 측은지심(惻隱之心)으로 자각
함으로써 부정적 감정을 다루고 변화시키며, 자신과 환경
의 변화에 필요한 더 많은 행동과 레퍼토리를 발견하고 
촉진해나가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4,18,19].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리뷰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소
진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보육교사를 위한 자기자비
라는 새로운 보호요인의 역할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
었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이를 검토하였다.

첫째, 보육교사의 소진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보육교사의 소진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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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D 지역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로서,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하고 설문조사에 응
한 교사의 자료 중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229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평균연령은 만 
33세(SD = 8.94), 연령범위는 만 22세~53세였으며, 그 
외 조사된 인구통계학적 특성(결혼상태, 학력, 근무년수, 
일평균 근무시간)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Characteristics Respondents Percentage

Marital
status

Single 110 48.0
Married 115 50.2

Et cetera   4  1.8

Level of
education

Institute  28 12.2

Two-year college  93 40.6
Three-year college  39 17.0

Four-year university  64 28.0
Post-graduate degree   5  2.2

Years of
teacher
service

Less than 1 year  30 13.1
1～2 years  43 18.8

3～5 years  68 29.7
6～7 years  28 12.2

8∼10 years  31 13.5
More than 10 years  29 12.7

Average
working 
hours 

per day

Less than 8 hours  34 14.9
8∼10 hours 112 48.9

10∼12 hours  69 30.1
More than 12 hours  14  6.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229)

 
2.2 연구도구

2.2.1 소진
소진은 MBI(Maslach Burnout Inventory)[5]에 대

한 번안판[20]을 Chung[3]이 유아교사에게 보다 적합하
도록 수정한 22문항의 소진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3개 요인(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개인성취감 결여)
으로 구성된 7점 평정식(0=전혀 없음~6=매일) 척도로, 
총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 .91로 제시되었으며[3],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2.2.2 정신건강
보육교사의 정신건강은 한국정보화진흥원[21]의 정신

건강 문제 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32문항의 4
개 요인(불안, 우울, 충동성, 공격성)으로 구성된 4점 평
정식(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척도로, 총 점
수가 높을수록 불안, 우울, 충동성, 공격성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로서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 95로 보고되었으며[22], 본 연구에
서는 .92로 나타났다.

2.2.3 자기자비
자기자비는 Neff[18]의 SCS(Self-Compassion 

Scale)의 국내 타당화 연구를 거친 26문항의 한국판 자
기자비심 척도[23]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5점 평
정식(1=거의 아니다~5=거의 항상 그렇다)의 6개 요인
(자기친절-자기비판, 보편적 인간성-고립감, 마음챙김-
과잉동일시)으로 구성된 척도로, 총 점수가 높을수록 자
기자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 .91로 제시되었으며[23], 본 연구
에서는 .94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먼저 사전 분석을 통해 자료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즉,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자료의 정규성과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연구대
상의 자기보고 방식을 통해 얻어졌으므로, 동일방법편의
(Common Method Bias: CMB)를 가급적 제거하기 위
해 처음부터 3개 변인 연구도구의 리커트식 응답체계가 
서로 다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후 CMB 확인을 위해 
Harman의 단일요인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문제인 자기자비의 조절모형 검증을 위
해서는 PROCESS macro를 활용한 조절회귀분석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절변인의 ±1SD 값을 이용한 뽑기식 접근(pick-a-point 
approach)인 단순회귀선(simple slope) 및 조절변인의 
모든 값에 대한 신뢰구간인 신뢰밴드(confidence 
bands)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조절변인(자기자비)의 영향
력을 보다 상세히 확인하였다.

3. 결과

3.1 사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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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teraction effect of burnout and 
self-compassion on mental health problems

Fig. 2. Confidence bands for the effect of burnout 
on mental health problems at values of 
self-compassion

먼저 주요변인의 상관분석에 대한 결과를 Table 2에
서 살펴보면, 소진은 자기자비와는 부적 상관(r = -.32, 
p < .01)을, 정신건강적 문제와는 정적 상관(r = .26, p 
< .01)을 나타냈으며, 자기자비는 정신건강적 문제와 부
적 상관(r = -.57, p < .01)을 보였다. 이들 세 변인의 왜
도(skewness)는 -.48~.73, 첨도(kurtosis)는 -.03~2.51
에 분포하여 정규분포의 조건(왜도 < 2, 첨도 < 7)을 충
족하였다[24]. 이어서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검토한 결과, VIF는 1.21~1.27로 10 이
상에 해당되지 않아[25]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
로 간주하였다. Harman의 단일요인 검증결과는 전체 
분산의 20.89%만을 설명하여, 연구결과의 내적 타당성
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고[26] 다음 분석단계로 진입하
였다.

Variable M SD
Correlation

1 2 3

1 Burnout 60.11 15.32 ― -.32** .26**

2 Self-compassion 84.61 20.54 ― -.57**

3 Mental health
  problems 69.84 16.08 ―

 ** p < .0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3.2 조절모형 분석
자기자비가 소진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동시입력방식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Table 3), 이때 연구대상 기술 시 제시한 보육교사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Table 1)은 보다 엄격한 효과분석을 위
해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즉, 보육교사의 연령은 연
속변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머지 결혼상태, 학력, 근무

년수, 일평균 근무시간은 범주변수이기 때문에 더미변수 
처리하여 통제변인으로 두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Variable
Criterion: Mental health problems

B S.E. t F R2

Burnout  .14 .06   2.41*

11.50*** .50Self-compassion -.38 .04  -8.82***

Burnout ×
Self-compassion -.01 .00  -7.48***

 * p < .05, *** p < .001

Table 3.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그 결과를 Table 3에서 보면, 보육교사의 소진은 정
신건강적 문제를 높이는 반면(B = .14, p < .05), 자기자
비는 정신건강적 문제의 감소에 기여하였다(B = -.38, p 
< .001). 이어서 소진과 자기자비의 상호작용항의 결과
는 자기자비의 조절효과가 유의함을 나타냈다(B = -.01, 
p < .001). 이에 자기자비의 영향력과 그 패턴을 보다 정교
하게 살펴보고자 단순회귀선 및 신뢰밴드를 검토하였다. 

Fig. 1의 상호작용 패턴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자비 
수준이 낮을 때(-1SD = -20.54) 소진이 많아지면 정신
건강 문제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t = 6.07, p < .001, 
95% CI = .28, .55), 자기자비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1SD = +20.54) 소진이 많아지더라도 오히려 정신건
강적 문제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t = -2.17, p < .05, 
95% CI = -.28, -.01).

더불어 Johnson-Neyman(J-N) 기법으로 자기자비
에 따른 소진의 조건부 효과에 대한 유의영역을 Fig. 2에
서 살펴보면, 자기자비가 1.83보다 작거나 19.43보다 클 
때 조절효과가 유의하고 그 사이의 값은 조절효과가 없
음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조절변인인 
자기자비가 19.43보다 큰 경우 단순기울기의 부호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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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작은 값을 가지며, 소진이 증가하더라도 정신건강적 
문제가 적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반면 자기자비가 1.83
보다 작은 경우, 단순기울기의 부호가 0보다 큰 값을 가
지면서 소진이 적어지더라도 정신건강적 문제가 증가함
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모든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보육교사
의 자기자비가 보육교사의 소진이 정신건강적 문제에 미
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자기자
비는 소진이 정신건강적 문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부터 보호하는 완충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증가하고 있는 보육교사에 대한 직무요구가 
가져올 수 있는 소진을 우려하여, 이들의 개인자원, 즉 정
신건강을 위한 보호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
사에게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오던 변인인 자존감이나 효
능감에서 나아가, 자신을 보다 건강한 방식으로 수용하도
록 하는 개념인 자기자비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보육교사
를 대상으로 소진과 정신건강 간 관계에 대한 자기자비
의 조절효과 유무 및 형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연구문
제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소진은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소진이 높을수록 불안, 우울, 충동성, 공격성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진과 우울의 정
적 상관성을 보고한 연구[27] 외에도 본 연구의 대상과 
동일하게 보육교사의 소진이 삶의 질이나 행복감을 저하
시킨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2,28]와 유사한 방향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보도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의 
사건·사고를 일면 설명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정신건강
의 하위요인인 충동성 및 공격성은 창의성과 같은 인간
의 긍정적 속성과 관련성을 가지므로[29,30], 문제적 양
상만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충동성의 정도가 높
을 때, 자기통제의 곤란, 탈억제 현상이 동반되므로[31]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좋은 성과물을 만들어 낼 리는 
없다. 공격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자체가 공격행동 
및 파괴적 사건으로 연계되지는 않음에도, 좌절, 도발, 고
갈의 상황이 지속될 때, 즉 소진의 누적으로 훨씬 후에 
경미한 촉발요인을 보인, 정확한 목표대상이 아닌 대상에
게 전위된 공격이 일어나게끔 할 수 있다[32]. 또한 불안
과 우울은 과거부터 한결같이 자살 사고 및 행동과 가장 

관련 높은 단일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33,34]. 이러한 
극단적 상황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무기력으로 인해 위협
받을 교수의 질, 영유아 및 학습자에게 끼칠 정서적 영향
의 파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정신건
강 문제로 이어지는 소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소진에서 정신건강 문제로 발현되는 이러한 관
계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비는 소진이 정신건강 문제의 증
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화하는 역할로 기능하였다. 자기
자비의 수준이 낮을 경우 소진의 증가는 정신건강 문제
의 증가로 이어졌으나, 자기자비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소진의 증가에도 정신건강 문제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주어, 소진과 정신건강 간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
였다. 이는 유사하게 소진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이유를 설
명한다. 요컨대, 자기자비는 교사들의 이러한 개인차를 
설명하는 변인으로[14],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우리 인간의 보호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경로는 현 사례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보육교사와의 면담분석을 진행한 한 연
구[35]는 COVID-19 상황에서 공포와 불안, 피해를 주
는 것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 부정적 시선에 대한 속상함
과 스트레스, 확진교사에 대한 감정이입 등의 주제를 보
육교사로부터 도출해내었다. 여기서 COVID-19에서 오
는 소진적 상황이 정신건강 문제와 연계되는 모습을 관
찰할 수 있으며, 보육교사가 제시한 속상함, 부당함, 죄책
감, 걱정 등의 정서에서 볼 때 자기자비가 유용하게 제안
될 수 있다. 자기자비는 고통스러운 감정의 회피 대신 적
극적으로 인식하되, 사려 깊은 친절, 이해 및 보편적인 인
간 조건으로 수용하게끔 하는 효과적 정서조절 기제로 
평가받고 있으며[18], 특히 현 상황에 매우 적합한 전략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교육 관련 각종 법제와 운영관리 
정책, 인적 관리 지원구도의 쇄신은 전제되어야 한다는
[1] 가정 하에, 삶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조절인자
이자 보호인자로 자기자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인간의 긍
정적 행동을 촉진하는 보호요인은 계속해서 탐색될 필요
가 있는데, 자기자비는 그 자체로도 효용성이 있지만 우
리 스스로 더 다양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자원 및 강점을 지속적으로 찾고 개발할 수 있도
록 조력한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인적 관리 차원에서 치
료적 개입도 필요하지만, 예방적·선제적 개입을 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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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강 커리큘럼 내에 자기자비가 포함될 경우 더 큰 부
가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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